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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 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 ’24년 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안내문자 발송 등 측정차로 준수 유도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측정차로위반고발건수 : ’20년 : 775건→ ’21년 : 2,848건→ ’22년 : 3,9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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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관련 사진 1부

        2.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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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1  관련 사진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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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